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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단수수(Sorghum bicolor(L.) Moench)는 수입산 감미료를 대체할 천연당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, 착즙액을 이용한 에탄올 

생산이 가능하여 바이오에너지 원료로도 알려져 있다.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

는 당도가 높고 착즙액 수량이 많은 가공용 ‘달롱’ 품종과 바이오매스 함량이 높은 연료용 ‘초록이’ 품종을 2019년에 육성하였

다. 본 연구는 대비 품종인 ‘초롱’과 신품종 ‘달롱’ 및 ‘초록이’의 생육·수량 특성을 비교하여 신품종의 재배법 정립을 위한 기

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연구는 2021년에 전남 무안의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시험포장에서 수행되었으며, 사용한 단수수 품종

은 ‘초롱’, ‘달롱’ 및 ‘초록이’이다. 각 품종은 5월 중순경 재식간격 70×30 cm로 2립씩 점파하였고, 도복 방지를 위하여 일정 

수의 개체를 일렬로 결속하여 재배하였다. 생육 특성 및 수량 구성요소는 수확기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 

기준에 준하여 간장, 분지수, 생체수량 등을 조사하였다. 또한 단수수 착즙액은 잎과 종실부위를 제거한 줄기를 롤러 압착형 

착즙기로 추출하였고 착즙액의 당도는 굴절당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단수수 신품종 ‘달롱’ 및 ‘초록이’와 대비 품종 ‘초롱’의 생육 특성을 비교한 결과, ‘초롱’은 7월 27일 출수하였으나 ‘달롱’ 및 

‘초록이’는 각 3일 및 10일 늦게 출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간장은 ‘달롱’이 406.8 cm, ‘초록이’가 404.4 cm로 286.4 cm인 ‘초

롱’에 비해 현저히 큰 편이었고 그에 따라 도복 지수 역시 높게 나타났다. 또한 ‘초롱’에 비해 ‘달롱’의 이삭은 길고 굵었으며, 

‘초록이’도 굵은 이삭의 형태를 보였다. 3 품종의 수량 구성요소를 조사하였을 때, 생체수량은 ‘초롱’, ‘달롱’ 그리고 ‘초록이’

가 각 3416, 4975, 그리고 5700 kg/10a 로 나타났으며, 이에 따라 착즙액 수량 역시 ‘초롱’ 대비 ‘달롱’은 1.5배, ‘초록이’는 1.8

배 많았다. ‘초롱’, ‘달롱’ 및 ‘초록이’의 착즙액 당도는 각각 15.2, 14.2 및 8.3 °Brix로 ‘달롱’은 대비 품종과 유사하였으나 ‘초

록이’는 대비 품종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. 신품종 ‘달롱’과 ‘초록이’는 대비 품종보다 간장이 커 착즙액 수량은 많으나 도

복의 위험이 있으므로 도복 경감 재배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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